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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디지털기술을만난나이키

1. 플러스(+), 승리에 승리 더하기

• 2006년도에 출시된 ‘나이키+애플’은 신발에 압전센서를 장착해,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

실제로 한 운동의 결과가 연동된 애플의 기기에 저장이 되도록 한 제품이었다.

•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, 많은 사람들이 ‘새로운 차원의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다.’, 

‘나이키가 드디어 스포츠의 영역에서 탈피해 더 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.’는 등의

이야기를 했지만, 의외로 제품의 성능이나 편의성 등에 실망한 소비자들의 반발도

거셌다.

•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‘나이키+’를 밀고 나간 이유는 ‘나이키+’가 단순히 제품에

제품을 더한 것이 아니라, 소비자들이 제품과 함께 한 시간과 경험을 극대화 해서

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생각에서였다.

2. 새로운 미래와 만난 스포츠

• 스포츠에 발전한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, 그 중

대표적인 사례가 과학적인 데이터마이징 기법을 활용해서 만년 하위 야구팀을 상위권

팀으로 도약시킨 <머니볼>이론이다.

• <머니볼>이론은 만년 하위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래틱스의 빌리 빈 단장이 방대한

데이터를 바탕으로,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,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력에 비해

저평가된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해 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요 기업체의

경영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.

• 뿐만 아니라, 가상현실(VR)기기를 활용한 스포츠 중계 또는 실내에서의 야외 스포츠

체험, 무인기를 통칭하는 드론을 활용한 훈련모습 촬영이나 경기 중계, 트위터, 

페이스북,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한 운동 경험 공유 및 동기부여, 스포츠 스타의 자기

홍보 및 광고 등 스포츠의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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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나이키, 신발과 트레이닝복을 넘어 미래로

• ‘나이키+애플’은 이제 시작이다. 나이키는 애플 등의 우량한 파트너와 함께 더욱더

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•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한 나이키의 대응 역시 발 빨라서, ‘나이키+런 클럽’, 

‘나이키+트레이닝 클럽’, ‘나이키+풋볼’ 등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별로 그 운동을 가장

즐기면서도 실력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와 기능 들을 제공하고 있다.

• 심지어, 게임에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등장한, 나이키가 만든 자동차인

<나이키 원>도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나이키가 만들어 낸 자동차 그

자체가 아니라, 운동화 브랜드인 나이키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자동차를 만들 수도

있다는 생각, 우리의 미래를 위해 늘 끊임없이 연결되어(connected) 있는 그들의 생각, 

바로 그 생각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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